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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펄프 부산물로 해독제 개발
북한, 티오리그린 성분으로 유해물질 배출 … 인체 항산화 능력 향상

북한이 목재에서 화학펄프를 뽑아내고 남은 부산물에서 인체 내 독성물질과 유해 세균을 제거하는 효능을 

지닌 해독제를 개발한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월11일 “조선(북한)의 보건 부문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효능이 높은 해

독제 <티오리그닌>을 새로 연구․완성했다”고 밝혔다.

목재는 펄프로 불리는 섬유질과 리그닌 성분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가성소다와 황화소다를 처리해 펄프를 

만들 때 남는 일종의 찌꺼기가 티오리그닌이다. 티오리그닌은 콘크리트 반죽이 잘 퍼지도록 하는 분산제로 사

용되거나 제지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천연 고분자 식용섬유 물질인 티오리그닌은 사람들의 몸 안에 있는 독성물질을 흡착시켜 

몸 밖으로 배출시키면서도 인체에 유익한 미량 원소들을 그대로 보존하는 건강보호약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티오리그닌을 원료로 만들어진 약들은 인체의 항산화 능력을 높여줌으로써 각종 중독증, 규폐증, 대장

염, 급성위장염 등을 치료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소개했다.

임상실험 결과에서도 수은과 비소, 방사성 오염물질, 대장염, 식중독, 호흡기 질병에서 효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은 티오리그닌이 펄프 생산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내 전문가들은 티오리그닌으로 해독제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처음 듣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최돈하 화학미생물과장은 “티오리그닌에 간단한 화학적 변형을 가하면 중금속과 같은 물질

과 반응하는 작용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해독제는 석유에서 뽑아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북한에서는 해독제 수요

는 많고 원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재에서 해독제를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목재의 주 성분인 리그닌이 항암효과를 지닌다며 이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무 오가리(무

를 얇게 오리거나 썰어서 말린 것)를 먹도록 방송매체 등을 통해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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